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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한혜진 핑크빛 기류? "제주도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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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인 탁재훈이 모델 한혜진에게 제주도 동행을 제안한다. (사진=SBS) 2026.05.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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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방송인 탁재훈이 모델 한혜진에게 제주도 동행을 제안한다.

17일 오후 9시 방송되는 SBS TV 예능물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모델 송해나의 집들이 현장이 공개된다.

송해나는 한혜진·탁재훈·신규진·김준호를 집으로 초대한다.

한혜진이 제주 맛집 추천을 부탁하자 탁재훈은 "같이 가자"며 자연스럽게 동행을 제안한다.

평소 툴툴거리는 모습으로 츤데레 매력을 보여줬던 탁재훈은 한혜진의 말에 다정하게 반응해 출연진을 놀라게 한다.



이를 지켜보던 송해나는 한혜진에게 "이상형에 몇 퍼센트 정도 맞냐"고 묻는다. 한혜진의 솔직한 답변에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는 후문이다.

송해나와 신규진 사이에도 묘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신규진은 송해나에게 "예쁘시다" "저도 같은 동네 산다"며 호감을 표현한

다.

송해나 역시 신규진의 말에 웃음을 보인다. 송해나의 어머니는 "딸이 원래 재밌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해 분위기를 더한다.

출연진은 심박수 측정기를 착용한 채 연인 상황극에도 나선다. 화가 난 여자친구 역할을 맡은 한혜진을 달래던 탁재훈은 결정

적인 한마디를 던지고, 한혜진은 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심박수가 급등한다.

신규진도 송해나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심박수가 크게 올라 웃음을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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